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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복합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 비율의 세부

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        (이데일리 7.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□ 이데일리는 7.16일 “삼성 등 복합금융그룹, 전이위험 높아... 자본

더 쌓아라” 제목의 기사에서

ㅇ “금융위는 필요자본 구성요소인 그룹위험의 가산 비중을 기존

추가로 최대 50% 가중치를 더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. 그룹

위험에 대한 반영치가 기존의 100%에서 최대 150%로 높인다

는 것이다.”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복합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 비율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

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